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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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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강원도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치과 취업난 방향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함이다. 통계 방법은 
SPSS Statistics 24.0,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
에 대한 행동과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과 실습 현장에서의 학생에 대한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병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행동 관련 매뉴얼 제공과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특성 불안 해소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 이미지 정서 확립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대상은 사회, 
학교, 실습을 담당하는 임상 기관이 되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항목을 넣은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의료계로 나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특성 불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9 to May 4, 2022 on 202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a university in Gangwon-do.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dental employment difficulties by examining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 anxiety caused by
COVID-19 on career readiness posture, career perceptio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exploratory factor, confirmatory factor, 
reliability, path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in SPSS Statistics 24.0 and AMOS 21.0. Trait anxiety
had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perception, and career percep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 which indicated 
a sense of stability for students in the dental practice field is required to establish behaviors and 
perceptions about career path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anual designed to reassure
students anxious about the risks po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to raise dental hygienist expectations
regarding future employment in clinical institutions, schools, and dental practices. In addition, a larger 
scale study is needed on dental hygienist image. Finally, we recommend a characteristic anxiety relief 
program be devised at the school level that prepares students for employment in the medical field.

Keywords : Career Awareness, Career Readiness, Characteristic Anxiety, Department Recommendation, 
Departm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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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의 불안을 조성하여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1]. Spielberger는 
상태-특성 불안 이론을 통해 특성 불안을 위험 자극에 대
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정서 상태 불안이라고 정의하였
다[2]. 이러한 특성 불안은 위험에 대하여 지각하고 자기 
보고식 의사 결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경향이 높고, 위
험 평가를 비판적으로 하게 만든다[3,4]. 

불안을 성격적 특징으로 구분한 사람은 Cattell(1966)
고, Spielberger(1972)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불안을 특
성 불안으로 개념화시켰다[5]. 불안은 막연하게 느끼는 
불쾌한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6]. 불안의 측정은 반두
라(Albert Bandura), 로터(Julian B. Rotter), 미셸
(Walter Mischel) 등이 확립한 ‘사회인지 이론’을 토대
로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며, 환경과 상호작
용을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7]. 

이러한 불안은 학생들의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치위
생과의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이직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해서라
도 학과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고,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불안 파악이 필요하다[8,9].

2022년 6월 15일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
용동향은 15~64세 (OECD 비교 기준) 69.2%로 전년 동
월 기준보다 2.3% 상승했고, 이중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7.8%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1년 5월 2,573 천명
에서 2022년 5월 2.750 천명으로 6.9%의 증감률을 나
타내었다[10]. 

그러나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시기를 지내오면서 의료 보건 분야의 인력 수급은 치과
업계의 과제가 되었다. 최근 3년간의 치과위생사 합격률
을 살펴보면, 2019년 84.6%, 2020년 74.1%, 2021년 
80.8%로 감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합격률이 저조하다. 이
는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발병
으로 가장 사회가 흔들렸던 2020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97.3%, 간호사는 96.2%, 치과 기공사는 83.4%라는 합
격률과 비교하면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의 여파는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영향 
영향을 미쳤다[11]. 코로나가 조금씩 자리를 잡는 2021
년에 약간의 반등을 보였으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
은 치과의사의 배출에 비해 부족하며[12], 의료기관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의 증감률(113.3%)에 비해 비의료기관 

치과위생사 근무 증감률(174.0%) 및 비활동 치과위생사
의 증감률(87.5%)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
의 불안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13].

또한, 2021년 12월 치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치위생
과 졸업생은 자발적으로 20~30% 미취업자가 생기고 있
고, 치과 의료현장의 실망감으로 인해 다양한 진로 고민
을 하고 있다는 치위생(학)과 교수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14]. 이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치과 의료현
장의 실망감은 감염병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다[15].

2022년 5월 ‘치의 신보’ 기사에 따르면, 매년 700명 
선의 학생이 치과 실습 후 자퇴 결심을 하고, 3년간 
2,244명이 중도 포기를 하였다. 이는 지금도 어려운 치
과위생사 인력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치과 실습에서 직업적 프라이드를 가
질 수 있도록 병 의원의 노력과 대학 생활에서의 만족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6].

이처럼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던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면 이탈을 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
로 심리상태 및 진로, 학과 만족도 관련 연구는 치과 경
영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처음 관문이 국
가고시 합격이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특성 불안도 진로
에 대한 인식 확립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조 외
[17] 연구에서 특성 불안은 단지 시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울과 상태에 대한 불안이 합해져 특성 불안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외[18]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과 진로의 미결정은 정적인 상관관계로 진로의 
결정을 위해 특성 불안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치위생과 학생들도 특성 불안과 진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직업 가치관 
등 개인의 역량 강화는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19]. 또한 이러한 진로에 대한 인식 확립 중
요한 이유는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영역
의 범위가 구강 보건교육, 예방 처치업무, 진료 협조 및 
경영관리 등 전반적인 치과 운영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전문직 업무 외 봉사 정신, 윤리의식까지 
필요한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이다[20]. 

그러므로 치과 보건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위
생과 학생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성 불안
을 살피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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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는 진로의 해결방안으로 진로 인식과 학과 만
족도, 학과 추천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21,22].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일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
로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교
육 정책의 방향과 치과 취업난 방향의 기초자료 제공을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 전 연구의 취지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본 설문

의 내용에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항을 넣지 않았음
을 밝혔다. 또한, 연구 진행 후 설문의 내용은 파기함을 
알렸다.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이며, 연구 기간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수의 설정은 G*Power 3.1로 F test 기준으
로 Effect size f 0.25, α err prob 0.05 Power(1-β 
err prob) 0.85, Number of groups 3으로 지정하여 
연구 명수가 180명 나왔으며, 총 202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2.2 연구 도구
Spielberger [2] 개발한 STAI : 성인 상태 불안 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현재까지 불안의 
척도 측정는 Likert식 4점 척도 20개 문항인데, 본 연구
에서는 5점 척도로 진행하고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점수가 
가장 높은 3개의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진로,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 문항은 손 외[16]의 연구 문항을 사용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각 3개씩으로 구성하였다.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하여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하였
다. 셋째, 경로분석을 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으로 분
석하였다. 다섯째,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2.4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연구 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년의 구성은 1학년 62명 (30.7%), 2학년 61명 

(30.2%), 3학년 79명(39.1%)이다. 임상 실습 경험이 있
는 학생은 80명 (39.6%), 없는 학생이 122명(60.4%) 이
다[Table 1]. 

Division n %

School Year

First Grade 62 30.7

The Second Grade 61 30.2

3rd Grade 79 39.1

Total 202 100.0

Clinical Practice

Have 80 39.6

None 122 60.4

Total 202 100.0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등간 척도로 분석한 변인 간의 공통인자를 발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 목적 가설의 가설에 요인
을 찾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이론의 문항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요
인이 .8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를 통하여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 요인의 회전은 베리멕스를 시행하여 회귀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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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Estimates Estimates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struct 
reliability

q1 During the corona period, I was depressed. .911

.906

.863

.828704 .935535q2 During the corona period, I was disappointed with 
myself. .921 .876

q3 During the corona period, I think I fell behind my 
friends. .922 .881

g1 I am preparing for the future. .862

.827

.791

.698561 .868502g2 I am well aware of the career-related choices I must 
make. .869 .808

g3 I plan how I will achieve my goals. .855 .753
i1 I try to unleash my powers. .856

.851

.772

.757080 .906856i2 I try to overcome obstacles. .903 .746
i3 I try to solve the problem. .874 .817

j1 I am satisfied that I entere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913

.926

.869

.875561 .961476j2 I am satisfied with the classe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968 .975

j3 I am satisfied with the faculty teaching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918 .874

k1 I would recomme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my juniors. .956

.948

.931

.897026 .963498k2 I would recomme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my family. .943 .909

k3 I would recomme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others. .957 .941

*p < .05; **p < .01; ***p < .001.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저장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Fig. 1]은 AMOS를 통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Output는 Minimization history, 
Standardized estimates,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Modification indices를 보았고, Bootstrap는 Perform 
bootstrap=500, Percentile confidence intervals=95,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95, Bootstrap 
ML을 확인하였다. 집중 타당도 검증을 위해 표준화 λ 값
이 .5 이상인지를 확인한 결과 .7이상을 나타내어 바람직
한 표준화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균 분산추출
(AVE:averagr variance extracted)값은 .5 이상의 값
을 가져야 하는 본 연구 결과 .6 이상으로 타당함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개념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값
이 .7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8 이상
으로 요인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3 경로분석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경로 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Fig. 2]. 경로계수의 직접 효과는 표
준화 계수(Standardized estimates)를 기준으로 판단하
였다. 분석 Output은 Minimization history, Standardized 
estimates,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Modification 
indices, Indirect, direct & total effects 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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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nxious Maind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Department
Satisfaction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474***

(.474, .000)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418*

(.173, .245)
.515***

(.515 .000)

Department Satisfaction .157
(.000, .157)

.194
(.000, .194)

.377***

(.377,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 .163
(.000, .163)

.201
(.000, .201)

.390*

(.127, .263)
.698***

(.698, .000)
*p < .05; **p < .01; ***p < .001.

Table 3. Path analysis

Division
Un

standardized 
estimates

Structural 
error 

Critical
Ratio

Standardized
estimates p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1 <- Anxious Maind1 .450 .065 6.884 .532 .000***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1 .534 .085 6.282 .532 .000***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 Anxious Maind1 .217 .061 3.543 .255 .000***

Department Satisfaction1 <-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716 .132 5.437 .608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1 <-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389 .098 3.956 .313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1 <- Department 

Satisfaction1 .768 .077 10.037 .727 .000***

*p < .05; **p < .01; ***p < .001.

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g. 2. Path analysis

분석 결과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자세에 직접 영향
(47.4) %를 미치고, 진로 인식에 직접 영향(17.3%), 간
접영향(24.5%)를 나타내었다.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
식에 직접 영향(51.5%)를 미치고, 진로 인식은 학과 만
족도에 직접 영향(37.7%), 학과 추천에 직접 효과(12.7%), 
간접 영향(26.3%)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학과 만족
도는 학과 추천 직접 영향을 (69.8%) 나타내었고,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구조방정식
종속변수들의 인과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변수들의 

측정 오차까지 포함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을 시행하였다.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Fig. 3]의 결과는 Chi-square=183.818, Degress 
of freedom=82, p=.000 이다. 수집된 자료와 연구모델의 
부합도를보는 절대 적합지수는 RMR=.041, GFI=.891 
이다. 구조방정식 모델과 변수 간의 상관을 설정하지 않
고 모델 비교의 정확도를 보는 증분 적합도 지수는 
NFI=.927, RFI=.907, IFI=.958, TLI=.946이다. 또한, 
지수간의 간명 적합 지수는 AGFI=.840, PNFI=.724로 
본 연구의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특성 불안과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은 P=.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 인
식과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의 관계도 P=.000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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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nxious
Maind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Department 
Satisfaction

Department 
Recommendation

Anxious 
Maind

Pearson 1
p (both sides)

n 202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Pearson .418*** 1

p (both sides) .000
n 202 202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Pearson .474*** .598*** 1
p (both sides) .000 .000

n 202 202 202

Department 
Satisfaction

Pearson .418*** .377*** .307*** 1

p (both sides) .000 .000 .000
n 202 202 202 202

Department 
Recommendation

Pearson .471*** .390*** .407*** .746*** 1
p (both sides) .000 .000 .000 .000

n 202 202 202 202 202
*p < .05; **p < .01; ***p < .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3.5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 간의 밀접성(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확인

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에 Pearson 상관분석을 보
았다. 유의성 검증은 양쪽을 보았고, 통게량은 평균과 표
준편차를 보았다. 요인들 간의 유의확률이 (p<.05 )미만
인 경우를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요인들 간
에 연관성이 없고 독립성을 가진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Table 5].

4. 고찰

2020년 미국의 치과 의료종사자 8,902명을 대상으로 
불안 및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 
증상은 2020년 11월 가장 심했고, 이때 치과의사는 17%
의 불안을 보였고, 치과위생사는 28%의 불안을 보였다. 
또한, 우울증 증상도 치과의사는 10%, 치과위생사는 17%
로 나타났고, 불안과 우울증은 코로나19(COVID-19)의 
감염의 인지된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건강의 지원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3].

위 결과를 본다면, 치과위생사의 불안은 치과 실습을 
경험한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든다.

대학 생활에서 학과는 고등학교까지의 일률적인 학습
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진로의 관문으

로 개인이 현대 사회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만
드는 공간이 된다[24]. 이러한 학과의 선택은 자기 적성
과 흥미를 고려한 선택보다는 학생의 성적에 맞춰진 선
택이 많아서 진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양상을 만들
고 있다[17]. 

치위생과 학생들은 국가고시라는 시험의 불안을 겪고 
있고, 임상 경험을 통해 특성 불안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1943년 Hull의 추동 이론(drive theory)
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Hull의 추동 이론(drive 
theory)은 박탈 결핍에서 생리적 요구, 심리적 추동, 행
동으로 이어지는 이론을 말하고 있다. 이를 생각해 보면, 
학생의 성적과 임상의 진료 경험으로 인한 박탈감은 본
인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 불안 해소를 위한 준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25].  

본 연구에서도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
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존 진로 결정 관련 연구
도 특성 불안이 진로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6]. 즉, 특성 불안이 높아지는 것이 진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특성 불안을 가
진 집단에 비수용성 심리이며, 본인이 힘듦을 겪으면서 
습관적으로 억제하게 되고 정서를 조절하면서 개인의 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27]. 즉, 대학생들은 전공
과 적성의 불일치로 진로에 대한 불안이 생기며, 자신 삶
의 방향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현상에 갈등을 느끼
고, 이는 특성 불안으로 작용한다[15]. 결과적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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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 불안을 조절하는 정서를 만들
고, 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외[16] 연구에서 
특성 불안에 의존적 진로 의사 결정은 유의한 매개효과
를 나타내고, 대학생의 변화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이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특성 불안이라면, 학과와의 유
대감 형성이 정서 안정이 되고, 이는 학생의 진로에 도움
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
을 미쳤고,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정
(+)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하면 
진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최 외[28] 연구와 같은 결
과이고, 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한 김[2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김[29]은 진로의 선택과 만족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진로에 대한 인식
이 높아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 정서의 안정은 본 연구의 결과처럼 학과 
만족도로 이어지고, 나아가 학과 추천이 되는 것이다. 이
는 기존 연구들과도 결과가 같다[21,30].

앞서 치위생과 학생의 이탈 문제점을 얘기했었다[21]. 
본 연구모델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학생이 진로
에 대해 인식을 한다면, 학과에 대한 만족과 추천은 이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진로 준비 행동과 진
로 인식을 하기까지 학생들의 특성 불안을 조절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같은 감염병 시대에는 특
성 불안이 행동을 억제하게 만든다고 한다[31]. 또한, 불
확실성에 대해서는 경험적 회피가 영향을 미친다[32]. 
즉, 진로에 대한 행동과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과 
실습 현장에서의 학생에 대한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병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행동 관련 메뉴얼 제공과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
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문외[33]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긍정 이미지 확립은 진
로의 방향과 학교 만족도, 직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진로 인식이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일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일

개 치위생과 학생의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과 치과 취업난 방향의 기
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행되었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식에 정
(+)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정(+)
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특성 불안 해소를 위한 치과위생사
의 긍정적 이미지 정서 확립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대상
은 사회, 학교, 실습을 담당하는 임상 기관이 되겠다. 이
러한 불안이 해소된다면, 학생은 학과에 만족하고 학과
를 추천하며, 나아가서는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줄어 
치과계의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같은 감염병 시기 보건 계열 학과의 임상 실습 관련 교육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임상을 경
험하고, 향후 의료계로 나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학교 차원에서 특성 불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 불안의 심리 이용
을 다룬 연구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
서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항목을 넣은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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